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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박찬호등

프로야구전설들

골프무대샷대결

KPGA프로암대회출전

선동열,박찬호,이승엽등프로야구

의 전설들이 프로골프 무대에서 샷

대결을펼친다.

무대는국내최초프로암정규대회

인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

어 제2회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

티프로암이다.

올해 대회는 총상금 6억원 규모로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인천드림

파크컨트리클럽에서열린다.

KBO 국제홍보위원으로 활동하는

코리안특급 박찬호,은퇴후이승엽

야구장학재단을 설립해 유소년들의

꿈을지원해주고있는 국민타자 이

승엽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전한

다.

한국 최고의투수로이름을날렸던

선동열전야구국가대표팀감독,김재

박전LG트윈스감독,신태용전축구

국가대표팀감독,농구배구스타로서

한시대를풍미했던김승현,김상우해

설위원도필드에선다.

이재룡, 김성수, 이정진, 이본등연

예인들도2년연속출사표를냈다.

KPGA프로테스트응시도노렸던

배우강성진을비롯해배우박광현,성

우안지환,가수세븐,그룹2PM의찬

성, 지누션의지누,개그맨변기수,홍

인규,정명훈도참가한다.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과 유명

인이 함께 경기하는 모습은 대회 3 4

라운드에서볼수있다.

1 2라운드는기존대회처럼KPGA

코리안투어 선수 144명이 경기를 한

다. 2라운드 종료 후 매칭스코어카드

방식으로상위60명만3 4라운드에진

출해유명인들과2인1조로팀을이뤄

플레이를이어간다.

KPGA코리안투어출전선수중가

장낮은스코어를적어낸선수가우승

을차지한다. 2인 1조팀으로서는3 4

라운드동안가장낮은스코어를기록

한팀이우승하고,상금전액을기부한

다.

지난해는 엄재웅(29)이 개인 우승

을, 팀으로서는 박찬호와 김영웅

(21)이우승을차지했다.

/연합뉴스

김시우 1년전연장패배설욕나선다

18일개막PGARBC헤리티지출격

임성재 안병훈 최경주도우승도전

마스터스를 아쉬움 속에 마친 김시우(23 사진)가

1년전연장전패배설욕에나선다.

김시우는18일오후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힐턴

헤드 아일랜드의 하버 타운 골프 링크스(파71)에서

시작하는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

에출전한다.

김시우는최근컨디션이상승세다.

발레로 텍사스오픈에서 우승 경쟁을 펼친 끝에 공

동4위에올랐고마스터스에서도오버파스코어한번

없이라운드를거듭할수록낮은타수를적어냈다.

그러나 김시우는 아쉬움이 가득한 채 마스터스를

마쳤다.

샷감각이좋았고코스도눈에쏙쏙돌아왔다.그런

데1, 2라운드는될듯될듯하더니이븐파에그쳤다.

많은버디기회에서야속하게홀을비껴간퍼트가원

망스러웠다.

3라운드에서2언더파를쳤고4라운드에서3언더파

를적어냈기에아쉬움은더컸다.

그는 3, 4라운드에서퍼트감각이살아났다. 다음

대회가기대된다고말했다.

김시우가 말한 다음 대회가 바로 RBC 헤리티지

다. RBC헤리티지는지난해김시우가연장전에서고

다이라사토시(일본)에게연장전에서져준우승했던

대회다.

한참물이오른샷에마스터스에서끌어올린퍼트

감각이라면 지난해 연장전 패배 설욕은 얼마든지 가

능하다고보고있다.

PGA투어닷컴은김시우가발레로텍사스오픈과마

스터스에서샷감각이살아났다면서우승가능성9위

에올려놨다.

마스터스에 초대받지 못했던 코리언 브라더스도

다시모였다.

신인왕을 향해 질주하는 임성재(21)와 안병훈

(28), 이경훈(28), 김민휘(27)가 이 대회에 출사표

를냈다. 이경훈은대기순번 2번을받았지만앞선순

위선수의출전포기로출전권을손에넣었다.

막판 불꽃을 태우려는 맏형 최경주(49)도 출전한

다.최경주는 공백을다시채우는과정인데점점나아

지고있다고밝혔다.

마스터스에 이어 열리는 대회지만 출전 선수 면면

이만만치않다.

세계랭킹 1위를 되찾은 더스틴 존슨(미국)과 7위

프란체스코몰리나리(이탈리아), 8위브라이슨디섐

보(미국), 9위 잰더쇼플리(미국) 등세계랭킹 10위

이내선수만4명이다.

마스터스공동5위웨브심프슨(미국),공동9위패

트릭캔틀레이(미국)까지포함하면마스터스톱10에

입상한선수만5명이출전한다. /연합뉴스

올시즌2승등5차례톱3무서운기세

상금 올해의선수상등각종부문1위

김세영 박인비등태극낭자총출동

호수의여인 고진영(24 사진)이여자골프세계

랭킹 1위 등극 이후 하와이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투어2연승에도전한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 이후

한 주 쉬어간 LPGA 투어는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폴레이의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

6397야드)에서 개막하는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으로재개된다.

이번대회에서가장주목받는선수는단연새로운

세계랭킹1위고진영이다.

고진영은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LPGA 투어

진출 이후 첫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며 박성현

(26)을밀어내고세계랭킹1위까지꿰찼다.이대회

가세계1위로나서는첫대회다.

그는3월뱅크오브호프파운더스컵까지시즌2승

을올렸을뿐만아니라이번시즌6개대회에출전해

한차례만빼고모두 톱3 에드는무서운기세를이

어가고있다.

상금(100만2273달러),평균타수(68.750타),올

해의 선수상 점수(123점) 등 각종 부문에서 1위에

올라2년차에LPGA투어를지배하고있다.

2012년 시작한이대회에서한국선수우승은단

한차례있었다. 2015년김세영(26)이주인공이다.

지난해엔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우승을 차지했

고,박인비(31)가공동3위에오른바있다.

김세영이출전해정상탈환도전에나서고,박인비

도지난해못다이룬우승꿈을다시꾸고있다.

이들 외에 유소연(29), 전인지(25), 이미향

(26), 최나연(31), 신인상점수1위이정은(23) 등

이출전명단에이름을올려한국선수의LPGA투

어시즌6번째우승을노린다.

최혜진(20)을 필두로 지난해 롯데렌터카 여자오

픈우승으로출전권을따낸김지현(28), 롯데 칸타

타여자오픈우승자조정민(25) 등한국여자프로골

프(K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도 출전해

기량을겨룬다. /연합뉴스

세계1위고진영 내친김에연승가즈아~


